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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자료

보도시점
2026. 7. 6.(월) 조간

2026. 7. 5.(일) 12:00
배포 2026. 7. 4.(토)

냉방 절실한 쪽방주민에
에어컨 40대, 선풍기 1,610대 공급

- 복지부, 사회복지공동모금회‧IBK기업은행과 함께 추진 -
 - 2억 5천만 원 상당의 에어컨, 선풍기 등 냉방기기 공급 및

7월부터 3개월간 지역에 따라 1인당 최대 12만 원 전기요금 지원 -

  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(회장 윤여준)는 

7월 7일부터 폭염 취약계층인 쪽방주민에게 에어컨 등 냉방기기와 

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.

 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 돈의동 쪽방촌 

방문을 계기로 열악한 냉방환경 등 여름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

확인된 쪽방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자 추진되었으며, 정부가 

지난 6월 3일 발표한 「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*」의 일환이다.

* ▴ 복지사각지대 선제 발굴, ▴ 위험 정보 전파, ▴ 어르신, 노숙인 등 취약

유형별 보호, ▴ 냉방기기, 냉방물품 지원 등을 통한 폭염 부담 완화, ▴ 시설

안전점검 강화 등

  전국에는 10개의 쪽방촌이 있으며 지방정부가 10개의 쪽방상담소*를 

통해 쪽방주민을 지원하고 있다. 그러나 지역별 재정 여건 차이 등으로 

에어컨 등 냉방기기와 전기요금 지원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, 올해에는 

복지부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쪽방주민 추가 지원에 나서는 

것이다. 

* 서울 5개소, 부산 2개소, 인천 1개소, 대구 1개소, 대전 1개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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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지난 6월 1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IBK기업은행으로부터 ‘쪽방

주민 폭염 안전 지원 사업*’을 위해 2억 5천만 원을 지정 기탁받았다. 

후원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전국 10개 쪽방상담소로 배부되어, 

에어컨(총 40대), 선풍기(총 1,610대) 등 폭염 대응을 위한 냉방기기 

지원과 쪽방주민 전기요금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. 

* 폭염취약계층인 쪽방주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냉방물품,

전기요금 등을 전국 10개 쪽방주민에게 지원하는 사업

  먼저, 에어컨 등 냉방기기는 개별 수요조사 과정을 거쳐 에어컨 설치가 

가능한 세대에는 에어컨을 즉시 설치하고, 건물 구조, 전력 과부하 

문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에어컨 설치가 어려운 세대에는 신형 선풍기를 

지원할 계획이다. 

  또한, 지속되는 찜통더위 속에서 쪽방주민이 전기요금 걱정 없이 

에어컨,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, 지방정부의 별도 

전기요금 지원이 없는 5개 쪽방촌*에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동안 

지역에 따라 1인당 4만 6천원에서 12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할 예정

이다.

* 부산, 인천, 대구, 대전 등 4개 지역 5개 쪽방촌

  정은경 장관은 “따뜻한 나눔으로 선한 영향력을 전하고 있는 IBK

기업은행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감사드리며, 이번 지원을 통해 폭염취약

계층인 쪽방주민이 여름을 쾌적하고 시원하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

기대한다”라며, “정부는 여름철 취약계층 보호대책을 내실있게 추진

하여 다가오는 무더위에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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